
금호그룹, 금호생명 매각시한 연기
금융감독원, 9월 말에서 연말로 … 국내외 사모펀드 3-4곳과 접촉중

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생명 매각시한을 2009년 9월 말에서 연말로 연기해달라고 금융감독당국에 요청한

사실이 드러났다.

10월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, 오남수 금호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 금호그룹 관계자들은 10월1일 금융감독

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호생명을 늦어도 연말까지 매각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금감원 관계자는 “국내외 사모펀드(PEF) 3-4곳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하겠다고 약속

했다”며 “당초 제시한 매각시한인 3/4분기가 지남에 따라 늦어도 연말까지는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

을 전했다”고 밝혔다.

금감원은 매각과는 별도로 금호생명에 즉각적인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.

금호생명의 6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05.9%로 금감원의 권고치인 150%에 크게 미달하고 적기시정조치

기준인 100%에 근접하고 있다.

금감원은 “9월 말까지 매각 혹은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라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”며 “조속한 시일

내에 자본을 확충하라고 권고했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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